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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초등학교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 현황과 실태*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Elementary School Music 

Rooms and Music Teachers in Gunsan City

유 소 연**1)

So Yeon Yu

초록 본 연구는 군산시의 초등학교 음악실 및 음악전담교사 실태를 파악하고 음악교육 환경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군산시 초등학교 58개의 음악

실 및 음악전담교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근무경력 5년 이상 그리고 2개이상 초등학교에서 근

무한 초등교사 5인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담하였다. 그 결과 군산시는 음악실과 음악 전담 

교사 보유율이 절반도 되지 않으며 서울지역에 비해 음악 환경적 요소가 미흡하게 갖춰져 있었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음악실 구비, 음악 전담교사 의무 배정, 실제적 교사대상 

음악 연수, 음악 교과의 위상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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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of elementary school music 

rooms and music teachers in Gunsan City and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music 

education environment. For this reason, we grasped the actual situation of 58 elementary schools 

and music teachers in Gunsan City, and had an in-depth interview with fiv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worked at two or more schools with a career of five years or more. Gunsan City 

had less than half the ownership rate of music rooms and music teachers and had insufficient 

music environmental factors compared to Seoul.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ovision of an 

elementary school music room, assignment of a dedicated music teacher, practical music training 

for teachers, and raising awareness of the status of music subject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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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학생), 교육의 객체(교사), 그리고 

주체와 객체를 이어주기 위한 매개체(환경)가 필요하다. 세 가지 요소 모두 중요하지

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적절

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이 학생의 학교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Park, 2009b; 

Ahn, 2009) 학생의 음악 능력은 음악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Cho, 2007). 하지만 

현재 초등 음악교육에 있어 교육환경이라는 기본요소가 제대로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양질의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초등 음악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교육환경은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을 의미한다. 교육환경은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물리적 

환경 및 인적 환경을 포함한다. 물리적 환경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관련된 요

소이며 인적 환경은 교사를 의미한다. 즉 음악교육에서 물리적 환경이란 음악실을 

의미하며 인적 환경이란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음악교육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에 해당하는 음악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초등학교에 

배치되어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학교 특별실이 매년 학생 수 및 학급수에 따라 달라

지고 음악실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타 교과 

특별실과 비교하면 음악실에 대한 필요성이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곤 한다. 정다은

(Jung, 2011)에 의하면 현장에서 음악실 및 악기의 부재 등 교육환경으로 인한 교사들

의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하며 문경숙(Moon, 2009)은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음악시설 

및 장비가 미흡하고 활용도가 낮다고 한다. 이는 음악교육환경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실에 관한 선행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

고 타 교과의 특별실에 관한 연구들도 특별실의 교육적 의의에 관한 연구보다는 시설 

설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인적 환경에 해당하는 교사는 교육의 3요소 중 한 축을 담당할 만큼 중요한 존재이

다. 현재 초등학교는 담임 교사 및 전담교사가 수업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학교별 

전담교사 수는 학급수에 따라 달라지며 학교 실정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전담교사가 운영할지 정할 수 있다. 각 과목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전담교사로 배

치되어야 하나 임신이나 출산 등 휴직 계획이 있는 사람 혹은 정년퇴직을 앞둔 교사

를 우선으로 전담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Kwon & Kim, 2017). 이렇게 운영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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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학교에 음악전담 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성기훈 외(Sung 

et al., 2002)에 의하면 교과 전담교사는 교사들의 수업 경감 및 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며 많은 현장 교사들 또한 교과 전담교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춘 교사가 있어도 교육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다

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며, 반대로 좋은 시설이 구비되 있다고 하여도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의 능력이 부족하면 양질의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음악실과 함께 음악전담 교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렇듯 음악교육 환경에 따라 초등학교 음악수업의 질이 달라지나 교원 수급 및 

특별실 배치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음악실 및 음악전담 교사가 어떻게 배치되어있

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군산시의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 실태를 조사해보고 음악 환경 중요성의 인식을 

제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군산시 음악실 및 음악전담교사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군산시 소재 58개의 초등학교 대상으로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의 현황을 조사하였

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 현황 및 교직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였

으며 홈페이지 자료가 미흡한 학교의 경우 직접 전화 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를 진행

하였다. (2020.2.4.~2020.2.7.)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 현황은 KSDC 통계 분석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만으로는 연구 문제 해결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

여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면담 대상은 군산시 재직 중인 초등교사 5인을 대상으로 

하며 심층 면담을 통해 음악교육 환경에 대해 질적인 접근을 하였다. 5명의 연구대상 

중 음악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B, E 교사였으며 나머지 A, C, D 교사는 간접적 

사용 경험이 있었다. 또한, 5명의 연구대상 중 2명은 음악 전담교사로서 근무한 경험

이 있으며 나머지 3명은 간접적인 경험만 있었다. 간접적 경험이란 교사가 직접 음악

실을 이용하진 않았지만 반 학생들이 전담교사와 함께 음악실을 이용하거나 혹은 음

악실은 아니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음악수업을 하거나, 반 학생들이 음악 전담교사 

수업을 받았거나 국악 강사 등 음악 전문 강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심층 면담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통해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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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분석을 위해 면담 녹음 파일을 전사 하였고, 전사한 자료는 개방 코딩을 통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였으며 녹취자료를 반복적으로 들어봄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 행동까지 포함하여 자료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코딩된 자료는 범

주화 작업을 거쳐 비슷한 주제로 분류하면서 상위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범주화 작업 

전 자료와 비교를 통해 수정과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실 및 음악전담교사 현황은 2019학년도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음악실 및 음악전담교사의 유⋅무만 조사한 뿐 음악실의 상태 및 음악전담

교사의 전문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음악교육환경

1) 음악실

학교는 제도적인 법규에 따라 의도적 계획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다른 환경에 비교

해 의도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학교환경의 교육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 되었으며(Cash, 2009; Earthman, 1995; Ahn, 2009; Choi, 2016) 이는 

음악교육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민경훈(Min, 2016)은 학교 음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는 음악실과 같음 음악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음악과 교육과정

에서도 음악 학습 환경에 관한 사항을 찾을 수 있다.

음악과에서는 교수⋅학습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든 영역의 학습활동에서 다양한 악곡을 활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최적의 학

습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과 수준, 흥미도, 현실성,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또한, 교수⋅학습 방향 항목에서는 교수⋅학습 계획, 학교급별 지도, 교수⋅학습 

시설 및 기자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 교수⋅학습 시설 및 기자재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교수⋅학습 시설 및 기자재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위하여 되도록 음악 활동의 각 영역에 적합한 시설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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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재를 구비하여 활용한다.

(가) 방음 시설을 한 음악실과 음악 준비실을 갖추도록 한다.

(나) 리듬 악기, 가락 악기, 건반 악기, 전자 악기 등 다양한 악기를 구비 하여 

활용한다.

(다) 멀티미디어 기기를 포함한 다양하고 질 높은 음향 시설을 구비 하여 활용한다. 

(자료: 교육부고시. 제2015-74호)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음악 학습활동을 위한 음악실 및 기자재 등 음악 학습 

환경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교실제를 도입했다. 교과교실제의 도입으로 인해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과 교실의 구축이 필요해졌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교과교실제 지원학교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연수를 시행하는 등 교과 교실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

고 있다. 교과교실제 컨설팅 가이드 자료에 의하면 실험, 실습, 실기 교과 교실은 최소 

1.5칸 이상의 교과 교실을 확보하고 0.5칸의 준비실을 마련하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과교실제는 중, 고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초등의 경우 

음악실에 대한 특별한 규정사항은 없다.

조진일 외(Cho et al., 2011)의 학교 시설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초등의 

경우 교과 중 예체능 과목은 중등과 같이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학습자의 소질 

계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한다. 중등학교와의 연계 및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초등에서도 교과 교실운영이 필요하며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교과 교실이 구축돼

야 한다.

음악 교과 실은 음악 과목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음악 과목은 크게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을 학습하며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알고 기초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인 표현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준비돼야 한다. 음악 감상과 이론 수업을 위한 시청

각 설비가 두루 갖추어진 공간이어야 하며 방음 시설을 갖춘 시설이 적합하다. 다양

한 악기를 수납하는 공간이 필요하며 연주 및 합창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가창 및 창작 활동을 위해 개인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악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전통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연주공간의 확보도 

필요하다. 또한, 음악수업으로 인한 소음이 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간을 

배치해야 한다(Park, 2009a). 최은식 외(Choi & Kim, 2012)는 음악실 공간을 계획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공간 활용의 근접성, 이동 거리 최적화, 교사 감독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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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리전달 최소화, 복합활동 지향성 및 확장성, 공간면적과 음향적 측면을 말하였다.

학교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음악 교과 실의 수는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은 산정 

공식을 이용해 소요 학급을 계산한다(Cho et al., 2011).

소요 학급수=
주당수업가증시간× 이용률

주당수업시수× 학급수

학교시설 계획 설계 지침 및 시설기준 개발 연구(Lee, 2013)에 따르면 초등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2시간 일 때 24학급, 30학급 시설기준 필요 음악 교실 수는 1개 36학급, 

42학급 수업시수에 필요한 음악 교실의 수는 2개라고 제안하고 있다.

2) 음악전담교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는 양질의 교육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적 요소 중 하나이다. 이 말에 따르자면 음악교육의 질 또한 

음악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음악 교사는 학생들의 음악성 함양 및 음악적 

태도를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음악 교사는 학생의 음악적 발달 및 개발

에 학교 교육 시기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는 임은정(Lim, 2015)의 연구

에서도 알 수 있다. 석문주(Seog, 2016)는 음악 교사는 음악 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교과 지식,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형성하는 실천적 지식, 자신의 수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반성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 음악 

교사 자격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초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라면 모두 

음악을 가르칠 수 있다. 따라서 음악 교사 자격 기준을 살펴보려면 2008년도에 한국교

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음악 교사 중등 음악 교사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

만 초등학교에 음악전담 교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992년 교육법 시행의 

개선으로 교사의 근무 부담 완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에 교과전담 

교사를 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초⋅중등 교육법에 제33조 조항을 보면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 담당 교사 외에 체육⋅음악⋅미술⋅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라는 항목이 있었으나 이는 

2013. 2. 15, 일부개정을 통해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교과전담 교사에 대한 배치기준

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여 운영하게 되어있다.

각 지자체의 교과 전담제 운영 계획의 경우 교과전담 교과는 실기 비중이 높은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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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체육,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실과교과 중에서 학교의 형편에 따라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과목별로 교과전담의 정원 및 배정에 대한 기준은 없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교과전담 교사제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교과의 전문성과 수업 

실기 능력을 고려하여 교과전담 교사를 배정하게 되어있으나 실제 학교에서는 학교에

서 지정하는 등 이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Sung, 2002; Kwon & Kim, 2017).

음악 교과의 경우 현장 교사들이 음악 교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실기 능력 부족

으로 인해 수업에 느끼는 부담감이 크다(Moon, 2009; Kwon & Kim, 2017).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교과 전담교사제 시행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음악 전담교사는 

초등 음악교육 현장에 매우 필요한 존재나 음악 전담교사 정원 및 배치에 관한 규정

은 찾아보기 힘들다.

Ⅲ. 연구 분석 및 결과

1. 군산시의 초등학교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 실태

현재 초등학교 음악실 현황은 교육 통계서비스로 제공하지 않으며 음악 전담교사 

현황만 제공된다. 교수-학습 공간을 일반 교실, 교과 교실, 특별교실, 수준별 교실, 

기타교실로 나누어 제시하고 통계를 낸 자료는 있지만, 음악실의 개수는 파악되어 

있지 않았다. 음악 전담교사 현황의 경우 도별 통계 자료는 제공하나 군산시만의 자

료는 파악할 수 없어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학교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며 매해 유동

성이 생기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각 학교 홈페이지에 

제시된 학교 현황 및 교직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직접 학교에 전화 조사 및 방문조사를 시행했다. 

다음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 현황을 분석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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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teacher

None Presence Total

Music 

room

None

N 32 5 37

Row percentage 86.49% 13.51% 100.00%

Total percentage 55.17% 8.62% 63.79%

Presence

N 15 6 21

Row percentage 71.43% 28.57% 100.00%

Row percentage 25.86% 10.34% 36.21%

Total

N 47 11 58

Row percentage 81.03% 18.97% 100.00%

Row percentage 81.03% 18.97% 100.00%

<Table 1> Cross-analysis of music room and music teachers

군산시의 초등학교는 분교 포함 총 58개교가 존재하며 58개교 중 음악실이 있는 

학교는 21개 교, 음악실이 없는 학교는 37개교이다. 음악 전담교사가 존재하는 학교는 

11개, 음악 전담교사라 없는 학교는 47개교로 음악실은 군산시 학교 중 36.21%, 음악

전담교사는 18.97%만이 존재한다.

이 중 음악실과 음악 전담교사가 모두 있는 학교는 6개교, 음악실과 음악 전담교사

가 모두 없는 학교는 32개교이다. 음악실이 없는 학교는 37개로 전체의 63.79%이며 

음악 전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47개로 전체의 81.03%이다. 또한, 음악실과 음악 전담교

사가 모두 있는 학교는 전체 중 10.34%에 불과하여 이를 토대로 군산시 초등학교 

음악 환경 구축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음악교육 환경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울지역과 비교하여 군

산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및 음악 환경을 알아보자 하였다. 서울지역과 

비교한 이유는 서울은 행정구역이 구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구 지역은 적정학교 비율

이 가장 높은 지역군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

연구본부(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Number of 

school

Number of 

class

Number of 

students

Number of class 

per school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Seoul 607 18,690 422,293 30.790 22.594

Gunsan 58 746 15,877 12.862 21.282

<Table 2> Overview of elementary school in Seoul and G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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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급당 학생 수는 서울 22.594명, 군산 21.282명으로 서울시가 1.312명 많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한 학교당 학급수는 서울시 30.790개, 군산 12.862개로 

서울시가 17.928개 많다. 이는 서울시에 비교해 군산시의 초등학교가 규모가 작은 

학교가 많음을 시사한다. 군산시의 58개 학교 중에서 시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32개이며 그 외 읍, 면, 특수지역의 학교가 26개교인데 실제로 군산시 초등학교의 

학급수를 조사한 결과 학급당 학생 수가 군산시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인 21.282명 이하

인 학교는 41개교이며 21.282명 이상인 학교는 17개교였다. 이를 통해 학생이 도심지

에 몰려 편차가 크고 군산시에 소규모 학급 학교가 많아 음악교육 환경이 불균형하게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을 유형화하여 음악교육 환경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전국에 

분포한 초등학교를 시, 읍⋅면⋅특수지역, 구로 나눴다. 위와 같이 구분한 이유는 

데이터를 행정구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같은 행정구도 지역 규모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군 지역의 경우 지역 규모 분포가 모두 읍⋅면⋅특수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시 지역 또한 시 지역 외 읍⋅면⋅특수지역이 포함돼있었다. 광역시

도 구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이 있어 같은 행정구에 속해있더라도 지역 규모에 따라 

데이터 분포에 격차가 생겼기 때문에 행정구보다 더 작은 단위인 지역 규모별로 구분

했다. 총 학교 수에는 분교까지 포함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시, 구, 읍⋅면 

특수지역의 개황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와 같으며 지역과 구 지역의 차이를 더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학급수별 학교 분포도 및 백분율은 <Table 4>와 같다.

Division
Number of 

school

Number of 

class

Number of 

students

Number of 

class per 

school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City 1904 48613 1203920 25.53 24.77

Gu(district) 1710 46,948 1494365 27.45 22.59

Eup(town), Myeon(township), 

and special areas
2681 28200 482561 10.52 17.11

<Table 3> Overview of elementary schools in city, gu(district), eup(town), myeon(township), and special areas

시 지역의 학교당 학급수는 25.53개, 학급당 학생 수는 24.77명, 구 지역의 학교당 

학급수는 27.45개, 학급당 학생 수는 22.59명, 읍⋅면⋅특수지역의 학교당 학급수는 

10.52개, 학급당 학생 수는 17.11명의 결과가 나왔다. 시 지역과 구 지역의 데이터는 

대체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읍⋅면⋅특수지역은 나머지 두 지역에 비교해 

총 학교 수가 가장 많지만, 학급수, 학생 수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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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class
City Percentage Gu(distric) Percentage

Eup, Myeon, 

special area
Percentage

0~10 208 10.92% 112 6.55% 2027 75.61%

11~20 528 27.73% 419 24.50% 303 11.30%

21~30 559 29.36% 538 31.46% 159 5.93%

31~40 365 19.17% 390 22.81% 113 4.21%

41~50 182 9.56% 185 10.82% 52 1.94%

51~60 51 2.68% 59 3.45% 23 0.86%

61~70 11 0.58% 6 0.35% 4 0.15%

71~80 0 0 1 0.06% 0 0

Total 1904 1710 100.00% 2681 100.00%

<Table 4> School distribution and percentage by class

학급 수별 학교 분포도를 해석해 보아도 시 지역 및 구 지역은 구 지역에 규모가 

큰 학교가 조금 더 많다는 정도지만 여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읍⋅면⋅특수지역

에 학급수가 10개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75.61%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학급수

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 초등학교를 시⋅구 급 초등학교와 읍⋅면⋅특수지역 급 초등

학교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육부에서 배포한 적정규모 학교의 범위 기준에 따르면 적정학교란 학급수가 18

학급 이상~ 36학급 이하인 학교를 의미하며 17학급 이하의 학교는 소규모학교, 37학

급 이상의 학교는 과대 학교로 분류한다. 소규모학교의 경우 시설투자가 안 돼 시설 

노후화의 문제가 발생하며 교과전담교사 배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양질의 수업에 제

한이 생긴다. 과대 학교 또한 학생 1인당 할당되는 교지 면적이 감소하며 교내 시설의 

원활한 이용에 한계가 생기는 문제점이 따른다. 적정학교 학급수를 기준으로 학교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Number 

of class
City Percentage Gu Percentage

Eup, Myeon, 

speical area
Percentage Gunsan Percentage

0~17 541 28.41% 351 20.53% 2263 84.41% 43 74.14%

18~36 1013 53.20% 971 56.78% 305 11.38% 13 22.41%

37~ 351 18.43% 388 22.69% 113 4.21% 2 3.45%

<Table 5> Appropriate school distribution

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군산시 지역의 데이터 숫자를 비교해보면 군산은 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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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당 학급 수가 읍⋅면⋅특수지역의 수와 비슷함을 알 수 있으며 

적정 학교 분포 또한 소규모학교의 분포가 74.14%를 차지함으로써 읍⋅면⋅특수지

역에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다음은 적정학교 기준에 따라 나눈 학교 중 음악실과 

음악 전담교사가 몇 학교가 있는지를 조사한 자료이다.

Appropriate 

school standards

Number of 

school
Presence None

Percentage 

of presence

Percentage 

of none

Music 

room

0-17 43 13 30 30.23% 69.77%

18-36 13 8 5 61.54% 38.46%

37- 2 0 2 0.00% 100.00%

Music 

teacher

0-17 43 4 39 9.30% 90.70%

18-36 13 6 7 46.15% 53.85%

37- 2 1 1 50.00% 50.00%

<Table 6> Percentage of music rooms and music teachers in Gunsan by appropriate school standards

음악실 비율을 살펴보면 소규모학교에 해당하는 0-17개의 학급을 가지고 있는 43

개 학교 중 음악실이 있는 학교는 13개로 음악실이 있는 학교의 비율은 30.23%이며, 

적정규모 학교인 18-36개의 학급에 해당하는 13개 학교 중 음악실이 있는 학교는 8개

로 음악실 있는 학교의 비율은 61.54%이다. 과대 학교에 해당하는 37개 이상의 학급에 

해당하는 2개 학교 주 음악실이 있는 학교는 0개로 0%의 비율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음악전담교사 비율을 살펴보면 0-17학급 구간의 학교 43개 중 음악전담

교사가 있는 학교는 4개로 9.30%, 18-36학급 구간의 학교 13개 중 음악전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6개로 46.15%, 37개 이상의 학급 구간 2개의 학교 중 1개의 학교가 음악

전담교사가 있어 5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음악실은 적정규모 학교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음악 전담교사는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은 비율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산시는 적정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에 비교해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

사 등 환경적 요소가 비교적 미흡하게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군산시

처럼 소규모학교 분포를 보이는 지역에 음악실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며 

교과전담 배치 가능 수를 늘리거나 음악전담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함을 통해 음악

전담교사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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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 결과

1) 음악환경과 교수법

(1) 음악실과 교수법

5명의 연구대상 중 4명이 음악실의 유무가 교수법에 영향을 준다고 대답하였으며 

음악실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크게 수업내용 구성 및 자료 활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음악실에 따라 수업내용의 구성이 달라지는데 특히 학생 실기 위주의 수업 및 교수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5명의 연구대상 중 5명이 모두 음악실의 유무가 실기, 실습 

위주의 수업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교실에서 할 것과 음악실에서 할 것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교실에서는 설명과 

기본 익히기 위주의 수업을 하고 음악실에 가서는 실제 자기들이 해보고 하는 실기 

실습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죠. - E 교사 -

즉, 수업하는 공간에 따라 실기 위주의 활동적 수업구성인지 혹은 이론 위주의 정

적 활동인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교실에서 수업하는 경우엔 실제 악기 사용의 

비중이 줄고 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음악실에서 수업 하는 경우엔 실음 위주 

수업의 빈도가 늘어났다.

일반 교실에서 기악 연주를 한다면 어디서 악기를 들고 와서 준비하기 힘드니까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책상을 두드리는 거로 대체 하기도하고. 하지만 음악

실이 있다면 좀 더 연주나 이런 걸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D 교사 -

특히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배경으로 소음 문제를 5명 모두 언급하였다. 교사들이 

음악수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가 크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소음으로 인

해 음악수업 구성이 달라진다고 대답하였다.

옆 반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 노래를 틀어주거나 학생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도 

크게 할 수도 없고 악기 연주나 특히 리듬 치기를 할 때 발이라도 구르려면 옆 반에 

방해가 될 것 같기도 해서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 A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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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교의 교실은 옆 반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교실이 붙어 있는 구조

이며 방음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특성상 다른 교실의 학습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교실에서는 큰 소리가 나는 활동을 지양할 수밖에 없다. 반면 

보통 다른 교실과 떨어진 곳에 있으며 방음 시설이 설치된 음악실에서는 악기 연주 

및 가창으로 인한 소음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음악실이 실기 

위주의 수업구성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음악실의 활용 여부에 따라 교수 영역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5명 중 3명의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할 경우 감상영역을 주로 수업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교실에서의 창작 수업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려웠어요. 음악실이 있을 때는 학생

들이 창작 수업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기가 창작을 하고 아 이 음이 이렇

게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더 음악을 몸으로 느낀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가창, 기악도 음악실이 있는 경우 더 활발하고 빈번하게 수업을 할 수 있었

고 교실에서 수업하면 가창은 그래도 할 수 있지만, 기악, 창작은 어렵고 감상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져요. - B 교사 -

일반 교실에서는 가창이나 기악 영역의 경우 간단한 수준에 한해서는 수업이 이루

어지나 주로 감상영역의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큰 소리가 발생하거나 동적인 

활동을 피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음이 덜 발생하고 정적인 감상영역의 수업이 빈번

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B 교사와 E 교사는 창작영역 수업의 경우 직접 악기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실에서는 악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업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대답하였다. 즉, 수업 공간에 따라 영역별 차이

가 생긴다는 것이다. 음악실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인 

만큼 실음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음악실 여부는 음악 실기 수업 및 각 영역

의 균형 있는 지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2015 음악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악기를 구비하여 활용할 것을 권한다. 음악실은 

여부는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다양한 자료 활용과도 관련이 있다. 음악실이 있는 경우

에는 다양한 악기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음악실이 없는 경우에는 한정된 악기

만을 다룬다.

제일 애들이 손쉽게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리코더, 오카리나, 소고 정도 간단한 

악기? 멜로디언도 거의 담임 선생님들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 B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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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4명이 교실에서 수업 시 리코더, 단소 등 가볍고 학생들이 준비하기 쉬운 

악기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였다. 이 배경으로는 악기관리 측면과 수업

준비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악기관리 측면을 보면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현재 있는 학교도 그러고 피아노 건반이나 자제도 부족하고, 악기 같은 것도 창고

에 모아 놓는데 악기도 파손되어있는 게 허다하고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게 많아요. 

많이 녹슬고. 그래서 변변한 악기 같은 것은 거의 못하고... - B 교사 -

5명 중 5명 모두 근무했던 악기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

으며 악기가 갖춰져 있긴 하지만 보관 장소조차 일반 교사들이 알 수 없다고 대답하

였다. 따로 악기를 관리하는 장소가 없을뿐더러 악기를 관리하는 인력이 없어 적절한 

시기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악기가 있어도 관리 상태의 문제로 인해 

활용할 수 없으며 결국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준비할 수 있는 악기들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수업준비 측면을 살피면 C 교사는 음악실이 없었던 경우 각 교실에 번갈아 가며 

들어가 수업을 했는데 부피가 큰 악기의 이동이 어려워 다양한 악기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초등학교의 쉬는 시간은 10분이

다. 주어진 시간 안에 수업에 필요한 모든 악기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다소 힘든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음악교육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의 정비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수업

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음악실 유무가 교수법에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

다고 대답한 교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교수법의 차이라…. 그런 것을 제대로 느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현장에 음악실이 

잘 배치되어있지 않을 것 같아요. - C 교사 -

음악실이 비치된 학교가 많지 않고 음악실이 있는 학교도 일반 교실을 음악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현장의 음악 환경은 예상보다 더 열악함을 알 수 있다.

(2) 음악 전담교사와 교수법

5명의 연구대상 모두 음악 전담교사의 유무는 교수법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다고 

대답하였다. 여러 측면에서 음악 전담교사는 교수법에 차이를 가져오게 하나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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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및 다양한 수업 방식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실음을 통해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음악은 ‘음’을 재료로 하여 창조된 예술적 

형성의 결과물이다(Min et al., 2010: 82). 따라서 교사의 범창⋅범주는 음악수업에 있

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5명 중 1명의 교사만 할 수 있는 한 

모두 보여주었다고 대답하였다.

시범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교사마다 다양하였으며 부끄러워서, 자신감이 없어서, 

소리와 동작이 작아 학생들에게 잘 들리지 않아서 등의 이유를 뽑았다. 특히 3명의 

교사가 음악수업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련한 교사들

의 회고는 아래와 같다.

대학 시절에 가창을 배우긴 하였지만, 깊이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지 가창에 대

한 자신감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직접 범창 하기보다는 매체를 활용해요. 학창시

절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기 쉽지 않아요. 

- A 교사 -

음악을 가르치는 방법을 학창시절 충분히 배우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시범을 보일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음악 실기 능력은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며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로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학 시기의 음악 실기 관련 학습 경험의 부족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

으로 이어진다. 또한, 교사들의 교과목을 대하는 태도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D 교사는 교사의 자신감 있는 태도는 학생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학생의 음악을 

수용하는 태도가 원활해졌음을 말했다.

어떻게 하는지 참관하면 장구를 치며 아이들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선생님이 

전래동요를 부른다거나 선생님이 자신감 있게 부르는 모습이 부끄러워하는 아이들까

지 자신감 있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는 그렇게 크게 부르지도 

않고 신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 시간 내내 노래만 해도 신이나 하고 잘 부르는 

걸 느꼈어요. - D 교사 -

교사의 능력이 부족해도 맡은 직책에 따라 시범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견해도 

있었다. B 교사와 C 교사는 음악전담일 때와 담임 교사일 때 시범의 횟수와 능숙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전담교사라는 자리의 책임감으로 인해 시범 준비를 더 하게 되며 

전담교사의 경우 한 차시의 수업을 여러 반에서 하므로 담임 교사일 때 보다 능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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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에게 충분한 실기 능력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실음 중심 음악교육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음악의 미적 경험, 음악을 통한 창의성 계발,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5명 중 3명의 교사는 음악 전담교사가 

있으면 수업 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수업 진행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D 교사

의 면담 내용이다.

다양한 수업 방식을 활용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춤을 추게도 하고, 노래도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사가 음악에 전문성이 좀 더 있다면 

자신 있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D 교사 -

같은 내용을 수업하더라도 전담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활동이 다양해지고 

동적인 수업 방식이 사용된다. 이렇게 다양한 음악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충분한 교과연구 시간에 있다.

초등학교에서 음악 교과목은 3학년부터 편성이 되어있다. 교육과정 편제상 3~4학

년 군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의 9개 교과, 5~6학년 

군의 경우는 3~4학년 군 9개 교과에 실과가 추가되어 10개의 교과를 학습하도록 편성

되어 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과목을 전담교사가 맡아서 진행하면 담

임 교사는 6~8개 정도의 과목을 가르친다. 학급 수가 작은 학교는 전담교사 수가 적어 

더 많은 과목을 담임 교사가 담당하는 때도 있다.

담임 교사는 여러 과목을 하다 보니 주지 과목에 치우치게 되고 예체능은 소홀할 

때가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저도 담임을 할 때 보면 애들이 수학시험을 못 보면 한 

시간 재구성해서 수학을 더 하고 하지만 음악이나 체육은 빨리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 D 교사 -

보통 교사 1인당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는데 6~8과목 정도의 수업

을 매 차시 준비하다 보면 한 과목을 집중하여 수업연구를 할 때 보다 질적인 측면에

서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교사의 전문성에 차이를 가져온다. C 교사는 담임

으로 음악 교과를 가르칠 때 보다 음악 전담교사로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훨씬 잘 도달하며 학생 수준의 맞춘 수준별 지도도 가능했다고 회고했다. 이

를 통해 음악 전담교사는 교수⋅학습 측면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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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 환경에 따른 학생 반응

양종모(Yang, 2002)는 질적인 음악수업은 학생의 높은 참여도, 배운 내용의 활용, 

활발한 음악 활동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음악 환경이 유의미한 음악 수업과 

관련이 있는지 살피기 위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음악 환경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을 

질문하였으며 크게 수업 참여도 와 수업 내 학생 음악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내실 있는 음악수업의 특징 중 하나는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다(Yang, 2002). 학생 

참여의 적극성을 끌어내는 요인에는 물리적 환경 및 교사 환경 즉,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가 있다.

교과 교실은 교과목 특성에 맞는 수업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해당 교과 수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다(Hong, 2013). 음악

실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변화에 관한 교사들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음악실에 가면 확실히 좀 더 평소와 다른 환경이라 그런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반 학생들을 데리고 리코더를 하러 몇 번 갔는데 리코

더를 하러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았어요. - E 교사 -

5명 중 4명의 교사가 일반 교실과 교과 교실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의 참여도 및 

집중도가 달라짐을 느꼈다. B 교사는 음악실에서 수업 하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

할 때보다 훨씬 즐거워해서 참여도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 

음악실은 음악수업을 위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잘 조성된 환경은 면학 분위기에

도 영향을 준다. 다음은 면학 분위기에 관한 D 교사의 면담 내용이다.

예체능 과목은 편안한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악실이 있다면 좀 더 

편안한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를 때 일반 책상에 반듯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무대가 있는 피아노가 있고 선생님이 반주를 해주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

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 D 교사 -

수업 참여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은 교사 환경이 있다. 음악 교사는 교과 

내용과 교과 교육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생의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있었다.

전공자들이 음악수업을 한다면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전문

성의 차이를 느끼니까, 집중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E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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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도 교사의 전문성의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실기 능력을 갖춘 교사가 수업할 

경우 높은 집중력을 보인다. 전담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 참여도가 달라질 것이지만 

교사의 역량을 떠나 교사가 시범을 직접 보이는지가 수업 참여도를 높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실기 능력이 뛰어난 교사가 수업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가 음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학생을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성격에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

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라는 내용이 고지되어있다. 학교 교육이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 아닌 학습자 중심로 변화하고 있으며 김영미(Kim, 2019)에 의하면 학습자 활

동 위주의 수업은 학생의 내재적 동기 향상 및 성취감을 고취한다. 이는 내실 있는 

음악수업을 위한 요소 중 하나가 학생 활동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5명의 연구대상 

중 5명 모두 음악 환경이 갖춰졌을 때 수업 내 학생들의 음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고 대답하였다.

음악실이 있다면 가창이나 악기 연주 같은 부분은 확실히 더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 같은 데 없어도, 아예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있는 편이 좀 더 학생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E 교사 -

음악실이 있는 것이 없을 때 보다 학생 활동이 더 활발히 나타난다. 학생 활동에 

변화가 생기는 이유로 교사들 모두 소음 문제를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

해졌다는 의견과 더불어 음악실에서는 교실에서보다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

었으며 간접 경험의 기회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음악실에서는 음악 활동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악기도 그때그때 보

여줄 수도 있고, 영상보다 실물로 볼 수 있어서 이해도 빠르고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배우지 않아도 그런 악기가 있으면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며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간접 체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 A 교사 -

학생 활동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E 교사는 음악실과 

더불어 학생 활동을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는데 음악 전담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담임 교사의 경우 주지 교과나 생활지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

이 있으나 전담 교사가 있으면 음악적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현장의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교사도 있었다. D 교사는 초등학

교에 음악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학생들이 음악을 학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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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릴 기회를 빼앗는다고 하였다.

많은 학교는 음악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많은 학생이 음악적으로 실력을 쌓

을 또 음악을 즐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D 교사 -

결론적으로 음악 환경은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진행에 도움을 주며 유의미한 

음악수업에 기여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현장의 음악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 음악 교과 운영실태

(1) 음악실과 교과 운영실태

음악실의 여부는 음악 교과를 운영할 때에 있어서 음악수업 내용 충실도와 수업 

시수 면에서 차이를 발생시킨다. 다시 말하면 음악실 유무에 따라 음악수업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수업 시수가 충실히 지켜지는지, 혹은 수업 손실이 생기는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C 교사는 교과 교실에서 수업했을 때와 각 반 교실을 돌아다니며 

음악수업을 하였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미리 수업을 준비해 놓으니까, 또 옮겨 다니지 않고 그 교실에서만 하니까 40분 

동안 수업의 처음 가운데 끝을 지켜서 알차게 수업 구성을 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6학년을 가르칠 때는 음악전담임에도 교실에 가서 수업해야 하

니까 그 반에 가서 미리 준비해야 했고 수업이 시작되고서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

죠. 그리고 내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기자재 활용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40분 내내 수업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 C 교사 -

현재 초등학교 1교시 수업은 40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기에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음악수업 손실 여부가 발생하고 이는 음악수

업내용의 충실도에도 차이를 생기게 한다. 다시 말해 음악실이 있는 경우 음악수업 

손실이 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음악실 사용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5명 중 4명의 교사가 음악실이 잘 활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노후화,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로 나뉠 수 있다. 다음은 

음악실 노후화에 대한 B 교사의 면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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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실이 있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음악실의 노후화예요. 특히 매년 예산이 주어

지는 과학이나 체육과 달리 음악실 사업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의무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몇 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바꿔 줬었는데 음악실은 

없는 학교도 있고 음악실이 있다 해도 악기가 있다 해도 제대로 소리가 안 나는 게 

허다하고 학교에 관리하는 인원도 없고 신경을 쓰지 않아서 수업하기에도 부실했어

요. -B 교사 -

음악실 관련 예산이 없거나 매우 낮은 비율로 책정되어 있어 악기 구비 및 수리가 

어렵다. 또한, 현장의 악기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음악실

을 관리할 인력이 없어서 음악실 시설 및 기자재 관리가 되지 않아 사용률이 떨어진

다는 것이다. 예산 편성 상의 문제도 보인다.

과학 같은 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몇 퍼센트 기준이 되는 수량이 있어요. 

꼭 학교에 무조건 갖춰야 하는 양이 있어서 해마다 구비해 놓고 무조건 재료 비용으

로 학교 예산의 얼마를 편성해야 해요. 근데 음악은 예산이 없기도 하고 의무편성이 

없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아요. -D 교사 -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지침(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Budget Division, 

2018)에 따르면 과학 교과의 경우 학교 예산 편성 시 예산의 3%를 실험교구 및 실습재

료 구입비로 편성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체육교과도 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학교운

영비의 3% 이상을 예산에 편성할 것은 권장한다(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Personal 

Health Division, 2020). 하지만 음악 교과는 예산 의무편성 기준이 없고 악기 및 기자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지도 않는다. D 교사의 회고에 따르면 물품 대장을 등록하

고 보유율을 보고한 적은 있으나 의무적으로 각 학교에 갖춰야 할 악기의 수나 종류

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에 관한 교사

들의 면담 내용이다.

음악실이 전교에 1개뿐이라서 다른 반과 겹칠까 봐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것도 있

어요. 저희 반에 음악실 사용 시간이 배정이 안 되어서요. - E 교사 -

초등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2시간 일 때 24학급, 30학급 시설기준 필요 음악 교실 

수는 1개 36학급, 42학급 수업시수에 필요한 음악 교실의 수는 2개이다(Cho et al., 

2011).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세울 때 특별실 이용시간 계획 또한 세운다. 하지만 

음악실이 없는 학교도 많으며 학급수가 많은 학교도 음악실이 2개 이상 갖춰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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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드물다. 따라서 음악수업 시수만큼의 원활한 음악실 이용은 현실적으로 이루

어지기 힘들다. 한편 음악실 운영에 있어 현행 제도적 문제의 불편함을 토로한 교사

도 있었다.

초등은 음악실을 잘 만들어놨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음악을 잘하는 선

생님이 왔어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음악실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떠

나면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망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 E 교사 -

초등교사들은 5년마다 근무지를 이동해야 한다. 음악에 관심이 많은 교사나 관리

자가 특정 학교에 음악시설을 갖춰 놓았다 하더라도 해당 교사가 학교를 이동하면 

다음 후임자가 음악실을 관리할지 장담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유지가 힘든 경우가 

많다. 시설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지원이 학교 차원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음악실 활용도가 낮은 가장 근본적 문제는 음악 교과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

다. 이는 B 교사와의 면담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음악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예체능 과목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음악실이 

있어도 사용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 B 교사 -

문경숙(Moon, 2009)은 미흡한 음악교육 환경은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

회의 음악 교과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교육적인 음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2) 음악 전담교사와 교과 운영실태

교사는 수업을 직접 운영하는 존재로서 교사의 역량에 따라 교과 운영이 달라진다. 

이 절에서는 음악 전담교사에 따른 운영실태를 수업시수, 내용 충실도 측면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음악 전담교사의 여부는 수업시수와 큰 관련이 있다고 4명의 교사가 

대답하였다. 음악 전담교사가 있는 경우 수업 시수는 없는 경우와 비교해 잘 지켜진

다는 것이다.

담임으로서 음악을 가르칠 때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

님들도 그러실 거로 생각해요. 제재 곡 하나당 1시간에 끝낼 수 있을 정도. 다른 주지 

과목 같은 걸 공부하고 애들이 너무 지치는 시간이다. 이럴 때 끼워서 빨리 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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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다던가, 교육과정에 짜여진 수업 차시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B 교사 -

담임 교사가 음악수업을 운영할 경우 교육과정을 통합하거나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적절한 재구성은 원활한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재구성이라기보다는 교육 시수의 부족으로 재구성이 이루어진다. 이는 

학교 내외의 행사로 인한 수업 결손으로 지속적인 학생 교육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사

들이 많다는 양종모(Yang, 2002)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음악 교과의 중요도를 

타 교과에 비해 낮게 측정함으로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예도 있다. 다음은 C 교사의 

면담 내용이다.

보통음악은 주지 교과가 많거나 하는 날 5교시 같은데 넣는단 말이죠. 근데 5교시면 

알림장 쓰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다 보면 온전한 수업을 하기가 힘들죠. - C 교사 -

생활지도 및 하교 지도를 하기 위해 음악수업을 40분 내내 진행하지 않고 30분 

정도로 줄여서 운영한다. 학급 교육과정 운영상의 불편함 때문에 결손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음악 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서이다. 수업 결손은 

음악 교과 수업내용의 충실도에 차이를 가져온다. 5명의 연구 대상자 모두 음악전담

교사가 있는 경우 음악 수업내용의 충실도가 상승한다고 답하였다. 다음은 이에 관한 

D 교사의 회고 내용이다.

음악 전담교사가 있는 게 충실하죠. 저도 그랬지만 예를 들어 일반 교사가 감상 

수업할 때는 그냥 듣고,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라’ 이렇게 뻔한 식으로 했던 것 같아

요. 음악 전담교사가 있다면 뻔하게만 수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담교사

가 있으면 수업이 훨씬 더 충실해지고, 다양해지고 학생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

능을 훨씬 더 발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 D 교사 -

다시 말하면 담임 교사가 수업하는 경우에 수업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수업이 

적게 운영된다. 교사들은 연구 시간의 부족, 교과 이해 부족, 음악수업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짜여진 교육과정의 100%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과서 활동이 힘들어요. 주어

져 있는 활동들이 담임 교사로서 가르칠 때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힘들어서 음악수업 

준비가 어려운 점도 있고요. 다른 수업보다 음악이 주지 과목 진도를 맞추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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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하게 되고, 짧게 줄여서 수업을 하게 되죠. - B 교사 -

전문성을 가진 교사의 부재는 교육 비평준화를 가져온다. 2명의 연구대상은 음악 

전담교사가 없는 경우의 담임 교사의 역량에 따른 수업의 질에 차이가 생긴다 말하였

다. 특히 고학년의 경우 심화 된 음악적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음악전담교사가 필요하다.

담임이 취약한 부분, 수업준비가 미진한 부분 혹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는 가르치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각 반마다 음악수업의 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음악전담이 있으면 골고루 가르치기 때문에 수업의 질

적인 차원에서 음악전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C 교사 -

담임 교사의 음악적 능력 및 흥미도에 따라 수업내용에 차이가 생긴다. 그러다 보

면 한 학년에 여러 반이 있는 경우 일부 반만 교육 과정상 정해져 있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해가 지나서 학년이 바뀌고 학급이 바뀌면서 학생들이 섞이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며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능력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또 다른 의견으로 E 교사는 음악 교과 운영상의 미흡함으로 음악수업은 평가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며 학생들이 음악의 즐거움을 느낄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쉽다

고 하였다. 생활 속에서 음악을 향유 할 수 있는 인간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Ⅳ. 결론 및 제언

음악실은 음악교육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은 질적인 초등 

음악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군산시의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 실태

를 조사해보고 현장 교사들의 면담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음악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군산시 초등학교 음악실 및 음악전담교사 현황이다.

첫째, 군산시 58개교 중 음악실은 36.207%, 음악전담교사는 18.966%가 보유하고 

있었다. 음악실과 음악 전담교사가 모두 있는 학교는 전체의 10.34%에 불과하였다. 

둘째, 군산시 소규모학교의 분포가 74.14%로 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읍⋅면⋅특수

지역과 비슷한 분포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음악실은 적정규모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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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음악 전담교사는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은 비율로 존재함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음악 환경에 따른 교수법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음악실의 여부에 따라 수업내용 구성 및 자료 활용에 있어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수업내용 구성 측면에서 음악실이 존재할 경우 실기, 

실습 위주의 동적 수업이 원활하게 일어났으며 자료 활용 측면에서는 음악실이 있는 

경우 다양한 악기를 수업에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음악전담 교사의 유무는 시범과 다양한 수업 방식 측면에서 교수법의 차이를 

가져왔다. 음악전담일 때 능숙한 시범을 더 많이 보일 수 있었으며 담임 교사보다 

교과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다양한 활동을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음악 환경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은 달리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미한 음악수업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음악환경과 학생 반응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첫째, 음악실에서 수업 하는 경우 일반 교실에서 수업할 때 보다 학생들의 집중도 

및 참여도가 상승하였다. 이는 음악실 공간이 주는 면학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음악 전담교사가 있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면모가 학생의 집중도 및 참여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둘째, 음악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수업 내 학생들의 음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

다. 음악실과 음악 전담교사 모두 학생들의 음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달리 현장의 실제 운영은 계획과 차이가 나게 된다. 음악 

환경에 따른 음악 교과 운영실태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실 유무는 교과 운영실태와 관련이 있으며 음악수업 내용 충실도와 수업 

시수 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음악실이 없는 경우 수업 손실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음악수업내용의 충실도에도 차이를 생기게 한다.

둘째, 음악전담교사가 있는 경우 수업 시수가 잘 지켜졌으며 수업내용 또한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전담이 없는 경우의 내용 충실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교사들은 

연구 시간의 부족, 교과 이해 부족, 음악수업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음악 환경에 따른 교수법, 학생 반응, 교과 운영은 따로 분절되어있지 않고 유기적

으로 연결된 것들이었다. 교육환경의 조성은 음악교육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 요소

이며 초등 음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음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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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환경의 재정비를 위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 음악실 설치 및 악기⋅기자재를 갖춰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악 

환경에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재학생 수에 따라 일반 교실을 팻말만 음악

실로 바꿔 만들고 없애는 곳이 아닌 적절한 방음 시설 및 악기를 갖춘 음악실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음악실 구축을 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하며 필수 악기 목록 등을 

만들어 학교에 갖추게 해야 한다. 과학 교과나 체육 교과의 경우 학교 예산 편성 시 

예산의 3%를 실험교구 및 실습재료 구입비로 편성하도록 권장한다. 하지만 음악은 

예산의 몇 프로를 배정해야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없어 교내 예산 편성이 아예 이루

어지지 않는 때도 있다. 따라서 음악과 예산 확충을 통해 음악 환경 조성의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전담교사 배정 시 음악 교과 전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전라북

도교육청에서 배포한 2020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에서는 체육 교과 내실화를 위한 

방안 중 한 가지로 교과 전담제 운영 시 체육전담교사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체육 교과는 2013년부터 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체육전담교사의 

확대 배치는 체육교육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켜 현장 교사들에게 환영받고 있다(Seo 

et al., 2014). 체육교과의 사례를 참고하여 음악교육 현장에도 음악 교과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써 교과 전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초등교사의 음악 교과 전문성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 현재 현장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음악 연수는 단발적이며 직전 교육과의 

중복으로 내용적 심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Park & Yim, 2006). 초등교사가 학생들에

게 음악 교과를 충분히 지도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심화 된 연수 기회

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수의 확대는 현장 교사들의 음악 능력향상을 일으켜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개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넷째, 음악교육의 위상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앞선 제언들은 음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다.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음악교육의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며 일반 교사

들뿐만 아닌 관리자와 행정가들의 인식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군산시의 사례에 한정된 것으로 군산시와 비슷한 작은 지역

과 달리 중소 도시나 대도시는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군산시 외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별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초등학교 음악 환경의 

실태를 더욱 자세히 파악하고 질적인 음악 환경을 조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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